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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론”을 향한 40여년의 행보

書評

목 수 현*

윤범모 교수의 『한국미술론』은 지난 2016년 가천대학

교를 정년퇴임하고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윤 

교수의 한국미술 연구 4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저작이다. 

모두 25편의 글을 싣고 있는 이 책은 여러 모로 그 범주가 

매우 넓다. 시대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한국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사 전반을 포괄하고, 주제로도 회

화에서 조각, 전통미술문화의 재료와 기법을 망라하고 있

다. 회화에서도 김정희의 <세한도>와 같은 수묵화를 비롯

하여, 채색화, 민화, 초상화는 물론이나, 특히 불화에 대한 

천착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혜석과 이인성, 이쾌대 등의 근

대기 유화 및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에 내한한 서양인 화

가들의 판화도 다루고 있다. 발표 시기를 보아도 1982년에서부터 2016년에까지 걸쳐 있고, 발표

지도 학술지, 전시 도록, 구술채록서, 시사지 등 다양하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글들은  “좌충

우돌하면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 편력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긴 기간에 걸쳐 발표된 글들이  『한국미술론』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잡지

사 기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미술사가, 대학 교수로 펼쳐온 윤 교수의 이력 및 폭넓은 관심

이 꾸준히 ‘한국미술론’에 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 글들에 대해 저자는 서문에서 “통섭의 시각”을 취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통섭을 지향하며 저자는 미술사의 세 가지 장벽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미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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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미술을 가르는 장벽, 장르로 나뉜 미술사 연구의 장벽, 일반미술과 불교미술의 장벽이다.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미술사를 주창하며 저자는 이 시대가 ‘통섭의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책에는 뒤쪽에 모아져 있지만, 저자의 본령은 한국 근대미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선학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근대미술 연구에 일찍이 천착하여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를 

창립하고 한국 근대미술사 연구에 이바지해 왔다. 마침내 동국대학교에서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미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저자의 근

대 미술 연구는 김복진을 비롯하여 필드웍을 통한 작가와 작품 발굴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도 많

다. 그리고 그 시각을 근대에 머물지 않고, 김정희, 채용신 등 전통 시대에서 근대를 잇는 맥이 무

엇인가에 주목했으며, 초상화와 사진의 넒나듬 등 시대는 물론이고 장르 간의 통섭을 꾸준히 시

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저자의 통섭적 서술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작가라는 매개를 통해 일반 미술과 불

교 미술의 유기적인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복진이 <속리산 법주사 대불>을 제작하다 

타계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채색화가로 활동하다 월북한 정종녀의 <진주 의곡사 괘불>(1938), 

원로 유화가인 오지호가 그린 <원효가 대웅전 후불탱화>(1954) 등을 발굴하여, 화단과 불교 미술

의 넒나듬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조선후기에 발달한 감로도가 “한국불화의 독창성”을 열었듯이 

현대 불교 미술도 정릉 흥천사 감로도(1939), 예산 수덕사 만공탑(1947), 조각가 최종태의 길상사 

관음상(2000)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획

일화 현상과 짝퉁 불사(佛事) 문제」(2011)에서는 낙산사 범종의 재현 등을 예로 들면서 ‘현대’ 불교

미술이 과연 현대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과거의 전범을 ‘복사’하는 행태를 신랄

히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는 그간 한국미론을 검토하면서 선학들이 간과

해 온 지점이 불교미술임을 지적하고 1500년 동안 한국미술의 저간을 이룬 불교미술 및 사상을 

그 한 축으로 등장시킨다. 이 책의 첫머리에 놓인 「한국미론 재고」(2006)에서 저자는 전통과 현대

를 아우르는 관점을 포함하는 한국미론을 전통 사상에서 추출하고자 하여, 원효의 무애행에 근

간을 둔 “무애미론(無碍美論)”을 설파하고 있다. ‘거리낌 없음’으로 다시 이를 수 있는 이러한 개념

은 저자의 통섭적 시각과도 연관되는 사상이라고 하겠다.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장르간의 구분, 

전통과 현대, 일반과 불교가 나뉘지 않는 미술을 아우르면서 한국 철학에 바탕으로 두고 한국미

술의 한국성을 살펴보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한국미술사 연구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

르는 시계(視界)를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저자의 노작은 이러한 길에 든든한 한 디딤돌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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